
제 목 :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

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      [조선일보 4.19일자(조간)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□ “채권단 내부 논의를 거쳐 아시아나 지원방안이 확정됐다. …

3,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영구채를 채권단이 사주는 

방식으로, 나머지 ‘2,000억원+α(알파)’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

개념의 ‘스탠바이 L/C 및 크레이트 라인으로 제공할 것”이라고 

보도(이하 생략)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채권단 협의 등을 

거쳐 추후 확정되는 대로 발표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

알려드립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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